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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
LG화학, 한화케미칼 문제 사업장 현장 전격방문
ㅇ 17일 환경부에 적발된 불법행위 사업장 중 ‘LG화학’, ‘한화케미칼’ 대표 방문
ㅇ 진상조사단 “여수산업단지는 ‘빙산의 일각’, 산업단지 모두 조사해야’
ㅇ 진상조사단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‘엄정 처벌’ 촉구
일시 :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~

장소 :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, 한화케미칼 사업장
◎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(가칭, 이하 진상조사단)이 오는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기업 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2곳을 전격 방문한다.
◎ 지난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국가산단 주요 사업장의 먼지,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등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.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·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
◎ 진상조사단은 위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미 있는 현장 조사를 위해 국회의원, 대기환경전문가,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.
◎ 진상조사단은 “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”며 “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은 ‘빙산의 일각’일 뿐이며 다른 산단과 산업계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
▶ 붙임1.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리스트
이름
소속
신창현 
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의왕시과천시)
윤순창 
미세먼지범부처프로젝트사업단 운영위원장
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
정래권 
전 기후변화대사
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 석좌교수
김윤신 
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
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교수
최열 
환경재단 이사장
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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